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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정승이젊을때, 길을가다가소두마리로밭을가는농부

를보았습니다. 황희정승이물었습니다. 

“두마리가운데누가더일을잘하나요?”

농부는밭갈기를멈추더니황희에게로와서귀에대고속삭였

습니다. 

“앞에있는소가조금낫습니다.”

황희는비밀도아니고중요하지도않은이야기를왜귀에대고

하느냐고물었습니다. 

“아무리가축이라도누가잘하니누가못하니하는소리를들으

면기분이나쁘지않겠습니까?”

황희는농부의훌륭한인품에감탄했습니다. 그리고그뒤로는

어디에서도남의험담을하지않았다고합니다. 

중국의학자인주희는남의험담을하는사람은가벼운사람이

고, 맞장구를치는사람은비겁한사람이고, 엿듣는사람은간사

한사람이라고말했습니다. 험담은하지도말고맞장구치지도말

아야합니다. 

* 사람들은 왜 남의 험담을 할까요?

* 여러분이 험담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

* 험담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?

나는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의 흉을 보지 않겠어요

I will not talk badly about my friends behind their back.

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타고르(Tagore,

1861~1941년)는인도의시인입니다. 타고르는부유한집에서태

어나하인의도움을받으며생활했습니다. 그런데어느날, 시간

이 되어도 하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화가 잔뜩 난 타고르는

뒤늦게나타난하인에게당장나가라고소리쳤습니다. 하인은묵

묵히일을마치더니슬픈목소리로말했습니다. 

“실은어제저녁에제딸아이가죽었습니다.”

그말을듣고타고르는부끄러워어쩔줄몰랐습니다. 남의어

려운사정도모르고인정머리없이굴었으니얼굴을들수가없었

습니다. 

타고르가화를내기전에무슨일이있느냐고한마디만물었다

면실수는하지않았을것입니다. ‘평소에성실하던사람이무슨

일로늦는걸까?’하고걱정을했다면더친절하게물을수있었

을것입니다. 

우리도타고르와같은상황이되면벌컥화부터냅니다. 친구가

섭섭하게굴면이유를따져볼생각도하지않고화를냅니다. 

한자성어에‘역지사지易地思之’라는말이있습니다. 상대방의

입장이되어서생각한다는말입니다. 친구와의사이에서도역지

사지의마음가짐은매우중요합니다. 친구가평소와다른행동을

한다면‘무슨일이있는걸까?’를먼저생각해보세요. 그리고차

분하게이유를물어보세요. 남의입장을충분히이해하는것은좋

은친구가되는첫걸음입니다. 

* 타고르의 경우처럼 이유도 묻지 않고 벌컥 화를 냈던 적이

있나요?

*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요?

친구가 섭섭하게 대해도 화내지 않고‘왜 그랬을까’를 먼저 생각하겠어요

Even when my friends make me feel sad, 

I will think about why they behaved that way before getting upset.

「라이온킹」은프라이드랜드의왕자인사자심바가삼촌의계략

에빠져방황하다가친구들의도움으로왕위를되찾는이야기입

니다. 

심바는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멀리 떨어진 사막

에쓰러집니다. 멧돼지품바, 미어캣티몬이심바를발견하고셋

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. 아버지를 죽게 한 게 자기인 줄 알고

죄책감에빠져있는심바, 그런심바에게친구들은늘격려를해

줍니다.

“옛날일은잊어버려.”

“문제없어. 다잘될거야.”

심바는친구들의격려에용기를얻었습니다. 여자친구인날라,

현명하고 지혜로운 개코원숭이 라피키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.

마침내심바는자신의왕국으로돌아갔습니다. 

말 한마디의 힘은 대단합니다.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남의

인생을좋은쪽으로도, 나쁜 쪽으로도바꿀수있습니다. 남에게

상처를주는말, 남을무시하는말대신힘과용기를주는말을많

이해야합니다.

*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? 

* 나에게 힘이 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?

* 여러분은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?

나는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 대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겠어요

I will cheer my friends on instead of saying something hurtful.

이 내용은〈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〉(너울북)
에서 발췌했습니다. 

상처와 험담보단 용기와 이해를

청랑소 + 통현장자의 화엄론 +
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
통합 논강을 합니다.

화엄경 강원 : 문의 1899~9532 

화엄경논강
(華嚴經 論講)

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「붓다북」이나
「화엄경강원」에서 구입 가능합니다.

●우리은행 1005-002-700714(화엄경강원)

■매주 목요일 저녁 7시(1년차)
■매주 토요일 오후2시(2년차)

화엄경은?

●한국불교실천수행의주류는선이요, 이 선의
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. 

●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

●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
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
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
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
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
맥이 무엇인지?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
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. 

●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
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
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
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
몰라 방황 하고 있다. 

●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
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
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
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
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. 

●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, 기 인연되어
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
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
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
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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